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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AI의 A부터 Z까지 한 공간에
SKT, 전 영역 ‘풀스택 AI’로 MWC26 출격
- 992㎡ 규모 전시관에서 AI 아이템 27개 전시하며 ‘풀스택 AI’ 경쟁력 부각
[bookmark: _Hlk222847871]- 무한한 기회 · 가능성 만들 SKT의 AI… 대형 투명 LED ‘무한의 관문’으로 표현
- ‘풀스택 AI’ 이벤트, ‘독파모’ 2단계 진출 AI 모델 시연 등 참여 거리 풍성
	엠바고 : (한국 시간) 3/1(일) 오전 8시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셀로나 시간) 3/1(일) 오전 0시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1.]

[bookmark: _Hlk151973338]SK텔레콤(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이 오는 2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MWC26에서 AI 인프라 · 모델 ·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풀스택(Full-Stack) AI’ 경쟁력을 선보인다.

SKT 전시관은 MWC26 행사장인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3홀 중앙에 위치한다. ▲AI 인프라(AI 데이터센터(DC), 네트워크 AI, 마케팅 AI) ▲AI 모델 ▲AI 서비스 ▲AI 에코시스템 등 각 존(Zone)에서 총 27개 아이템을 전시한다. 여러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관은 약 992㎡(약 300평) 규모다.

해당 전시관이 자리한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3홀은 MWC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핵심 전시장이다. 주요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모여 첨단 미래 기술·서비스를 전시하는 MWC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SKT는 이곳에서 삼성전자, 인텔, MS, 도이치텔레콤, 퀄컴 등과 신기술 경쟁을 벌인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SKT의 AI(AI for Infinite Possibilities)’다.

SKT는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무한 확장하는 모습’을 전시관 공중에 매단 대형 투명 LED ‘무한의 관문(Infinite Portal)’ 5개(도합 면적 84㎡)를 통해 웅장하게 구현한다.

또한 전시관 곳곳에는 ▲기둥과 상단에 설치된 LED 18개를 통해 ‘통신’을 상징하는 영상을 송출하는 높이 6m 안테나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타워’ ▲모듈러 AI DC 형태의 공간에서 LED 11개로 AI DC 솔루션을 소개하는 ‘AI DC 서버룸’ 등 특색 있는 상징적 조형물을 배치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풀스택 AI’를 주제로 한 관람객 참여 이벤트도 마련해 전시 관람의 즐거움과 몰입감을 한층 더한다. 참여 관람객은 RC(Remote Control) 지게차를 운전해 각각 AI 인프라·모델·서비스를 상징하는 구성 요소를 옮겨 층을 쌓는 방식으로 ‘풀스택 AI’의 개념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전시관에는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이템도 다수 배치된다. 특히 지난 1월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한 국내 최초 519B(5190억개) 규모의 초거대 AI 모델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이 현장 시연을 펼쳐 전시관을 빛낼 예정이다.

권영상 SKT Comm지원실장은 “AI가 만들어내는 기회와 가능성은 이제 특정 기술이 아니라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완성된다”며 “MWC26 전시를 통해 SKT의 ‘풀스택 AI’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가치로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SK텔레콤이 오는 2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MWC26에서 AI 인프라·모델·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풀스택(Full-Stack) AI’ 경쟁력을 선보인다. 사진은 SKT 전시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델의 모습.


[bookmark: _GoBack]
1

image1.jpeg
SK "telecom HEAE




